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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뜰카페 가맹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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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노사민정협의회)와 뜰카페,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는 11일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수원특례시(노사민정협의회)·뜰카페·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관계자들이 '4대 기초노동질
서 준수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협약에 따라 관내 뜰카페 가맹점 42개소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제로 △최저임금 준
수 △노동인권 존중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뜰카페를 기초노동질서를 지키는 '일자리 착한 가게'로 선정해 기초노동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한다.

'일자리 착한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 지급을 미루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지키고, 노동자
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가게를 인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8개소를
일자리 착한 가게로 인증했다.

협약식에는 뜰카페 이성일 대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김연호 사무국장,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
지센터 이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매년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리 안내
서' 개정판을 업주에게 제공하며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호를 위
해 지속해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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